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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해도 자녀 없이 살거나 아이 한 명만 낳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. 이런 요즘, 다둥이 가족을 선택한 형제가 있
습니다. 쿠팡이 아니었다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라네요. 이 형제는 나란히 캠프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10년 차 쿠팡
친구 형 박기훈(창원1캠프 리더), 동생 박기운(부산2캠프 리더) 님이 다둥이 가족을 꾸리게 된 사연, 들어볼까요?

왼쪽부터 부산2캠프 리더 박기운(동생), 창원1캠프 리더 박기훈 님(형)

쿠팡 창원1캠프 리더 박기훈 님 
10년 전 동생의 권유로 부산 캠프의 쿠팡친구로 입사했습니다.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근무환경도 정말 좋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
지. 무엇보다 급여가 좋고 직원들 생각을 많이 해주는 회사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생 입사하고 두 달 만에 저도 쿠팡
에 합류했죠. 형제끼리 의지도 되고 좋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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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,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‘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’였어요. 와이프도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쿠팡에 입사할 때 자녀 계획을
세우고 있었거든요.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바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입니다. 휴가 쓰는데 절차가 복잡하거
나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. 회사 앱으로 바로 신청하면 되니까요.

저희 집은 8살, 6살,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셋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아내 혼자 감당하기 힘
들어요. 그럴 땐 저도 급하게 당일 휴가를 쓰고 육아에 집중합니다.

이런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하면 다들 놀라요.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요. 아이 셋 키우면서 새삼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구나
싶습니다.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근무 스케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니까요.

얼마 전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해서 저희 가족 모두 서울 잠실 사옥에 다녀왔는데요. 애들이 그날 정말 좋았나 봐요. 틈만 나면
자꾸 쿠팡에 가자고 얘기합니다. 

쿠팡 부산2캠프 리더 박기운 님 
저는 2015년 전역을 하고 바로 쿠팡에 입사했어요. 다녀보니 너무 좋아서 형에게 추천했죠. 저희 형제 둘 다 회사에 매우 만족하며
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.



2019년에 형이 창원1캠프 리더로 발령이 나서 창원으로 이사를 갔어요. 그래도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. 다른 가족들은 명절 때 얼굴
보기도 힘들다던데 저희는 정말 자주 봐요. 저도 6살, 4살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카들과 나이가 같아서 사촌들끼리도 더 자주 어울
리게 됩니다.

연차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휴가에 대체 휴무도 많아서 형 가족과 다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저희 형제는 쿠팡 덕분에
대가족이 되었습니다.

쿠프렌드 커뮤니케이션 팀이 지난 2월 2일 일산1캠프에서 모성보호제도 상담데이를 열었다.
쿠팡은 ‘쿠프렌드 커뮤니케이션’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임산부 1 대 1 상담, 육아휴직 복직자 프로그램, 가족 돌봄 휴가 등 모성보
호 제도를 갖추고 실천합니다.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.

고객의 일상에 WOW를 선사하는 임직원분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쿠팡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
력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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